
수소스테이션 구축 132억원 투입
세종시, 2016년 세계 최대규모 건설 … 수소연료전지 성장성 막대

세종시에 2016년까지 세계 최대의 <수소 스테이션>이 구축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공모한 <2013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 중장기 신규 대상

과제>에 <세종시 수소 스테이션 구축사업>이 선정됐다고 6월14일 발표했다.

가스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가스안전공사, 정밀화학진흥협회, 공주대 및 경일대 산학

협력단 등 9개 기관․기업은 세종시 가람동 환경기초시설부지 유보지에 세계 최대인 300N㎥/h급 수소 스테이

션을 구축하게 된다. 사업비는 정부 지원금 81억원과 민간부담금 51억원 등 모두 132억원이 투입된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큰 100N㎥/h급 스테이션 3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울산과 경기도 화성 등

16곳에서 30N㎥/h급 수소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수소 스테이션은 천연가스로부터 화학반응을 일으켜 수소를 생산하고 연료탱크에 저장한 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수소를 주입하고 외부의 공기와의 반응을 통해 생산된 전기로 자동차를 움직이고 증기(물)는 외부로

배출되도록 하는 장치이다.

외부로는 증기만 배출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전혀 일으키지 않는 미래 대체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세종시에 구축하는 수소 스테이션은 하루 평균 150대의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발될 예정이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은 가솔린 자동차의 2.25배, 전기자동차의 1.7배 수준으로 알려졌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보급이 시작되는 2017년께 국내 시장규모가 400억원, 세계 시장규

모는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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